
산업경기 악화에 석유화학은 호황
현대경제연구원, OECD 수출비중 낮아 … 자동차 하강에 반도체 불황

2012년 산업경기는 2011년보다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가운데 서비스업과 건설업 등 내수 관련산업이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출 증가로 해운업, 조선업은 미약하게나마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연구위원은 10월6일 <2012년 산업 경제의 5대 특징> 보고서에서 “최근 산업지표들을

살펴보면 생산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되고 재고와 출하증가율이 하락하고 있어 2012년에는 전반적인 산업경기가

2011년보다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출비중이 낮은

석유화학산업은 호황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개도국이 비교적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개도국 수출이 증가해 해운업과 조선업은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기계, 철강, 자동차 등은 세계경제 성장 둔화로 2011년의 호황을 마치고 하강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업은 2012년에도 시장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면서 불황 국면을 지속하고, 정보통신(IT)은 반도체, 패널

부문의 부진으로 불황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원 연구위원은 “2012년에는 선진국의 저성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개도국이 고성장할 것”이라며

“수출 중 신흥국 시장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12년 세계의 경제성장률과 교역량 증가율이 큰 폭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주력 수출산업의

하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역으로 보면 엔화나 위안화에 대한 원화 가치, 세계경제 부진에 따른 중저

가 고품질제품의 선호도 급증으로 한국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환율 불안, 원자재 가격 상승, 고용시장 개선 미흡, 가계부채 문제 잠복 등으로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높아지기 어려워 내수산업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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